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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초산모가 경험하는 부모 역할 전환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초산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초산모의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한국 영유아 교육ㆍ보육 패널의 1차년도(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초산모 1,29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30.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그릿은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초산모의 우울과 관련되는 간접 경로가 확인되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 및 초산모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는 순차적 이중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산모의 우울과 관련된 변인들의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참여, 사회적 지원과 그릿 및 양육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밝히고, 초산모의 우울 문제를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rial dual mediating roles of grit and parenting stres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ternal involvement,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first-time mothers. Using data from the first-year survey of the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Panel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analysis focused on 1,293 first-time mothers raising one child.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30.0 and AMOS 23.0,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was tested through bootstrapping and AMOS user-defined estimands. The results indicated that first-time mothers’ grit and parenting stress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involvement in childcare, social support, and maternal depression. In this process, grit was indirec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through parenting stress rather than being direc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This study examines the specific pathways of variables related to depression in first-time mother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care, social support, grit, and parenting stress, and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exploring practical strategies to prevent and address depression in first-time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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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첫 아이 출산을 통해 새롭게 맞이하는 부모 역할은 어머니에게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어머니의 우울을 높여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거나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이대균, 황주미, 2008; Parfitt & Ayers, 2014). 우울은 ‘마음의 감기’와 같이 현대인의 삶에 만연해 있으며(백종화, 2009), 경미한 우울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심리ㆍ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오경자, 김은정, 하은혜, 1999) 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의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반응인 우울(이윤주, 김진숙, 2012)은 어머니의 첫 번째 자녀에게서 높게 나타나기에(박수현, 2017) 초산모의 우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아이 출산 후 발생하는 우울은 어머니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모자 관계를 넘어 가족 전체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Halbreich & Karkun, 2006). 이렇듯 초산모의 우울은 본인, 자녀 및 가족 전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보호요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초산모의 우울에 있어 대표적인 보호요인은 이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남편 즉, 아버지일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부모 5,53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자녀 양육시간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인 반면, 아버지는 4.71시간으로 나타났다(머니투데이, 2024.03.18).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놀이ㆍ문화, 사회ㆍ정서, 교육 지원 등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양육행위(최혜순, 이미현, 2015)로 이들의 양육참여는 어머니가 출산 후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어머니의 산전, 산후 우울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연구한 송하나(2023)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우울에 있어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 예방과 유능감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미정, 2011; Zhang & Razza, 2022). 이렇듯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초산모인 어머니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스트레스나 피로 등을 감소시켜 우울을 예방 및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더불어 초산모 주변의 인물 역시 이들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도움인 사회적 지원(문영경, 2012; Lin, Dean, & Ensel, 1986)은 우울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며(Lee, Edwards, & Hans, 2020; Sufredini et al., 2022), 초산모의 산후 우울과의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Cho et al., 2022; Leahy‐Warren, McCarthy, G., & Corcoran, 2012). 이와 같이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과 걱정 속에 있는 초산모에게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산모가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경우 이들의 우울은 완화될 수 있으리라 추측된다.

      한편, 출산은 생애과정 중 개인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애사건(이진숙, 이윤석, 2021)으로 초산모는 출산으로 인한 신체ㆍ정서적 변화와 어머니라는 역할 및 자녀양육이라는 새로운 과업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더불어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본다는 것은 오랜 시간 수행해야 할 과업이기에 이들은 그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인 그릿이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끈기(Duckworth et al., 2007)로 초기에는 학업 및 직업 영역에 대한 성취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Credé et al., 2017). 그러나 Duckworth와 Quinn(2009)은 그릿을 전역적(global)이며 영역-일반적(domain-general)인 속성을 가진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그릿이 학업ㆍ직업적 속성을 가진 대상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정예림, 김예본, 양수진, 2021; 황미송, 윤성민, 2022) 일상 속에서 처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초산모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그릿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적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으나(Zhang, Liu, & Wang, 2021), 배우자 지지(정예림, 김예본, 양수진, 2021)와 사회적 지지(Chen, 2023; Howard, Nicholson, & Chesnut, 2019) 등 같은 외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임효진(2023)의 연구에서는 그릿을 안정적 성격 특성으로 볼 것인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동기로 볼 것인지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 그릿은 환경과 맥락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Duckworth(2016)는 개인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흥미와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그릿이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는데, 실제로 양지운과 정인숙(2018)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지지가 자녀양육 경험이 없는 초산모가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회적 지지는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이혜주, 2020; 정혜린, 서영민, 2019; Howard, Nicholson, & Chesnut, 2019; Kim & Oh, 2022).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은 초산모의 그릿을 촉진하는 데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끈기가 있고 실패나 방해물 등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계속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Duckworth et al., 2007). 인생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고 성취해야 할 과제가 발달과업(Havighurst, 1973)이라고 보았을 때, 부모로서의 발달과업 중 하나는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이다. 만약 초산모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 기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그릿이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릿은 우울을 완화시키는 심리적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Jin & Kim, 2017; Masuyama et al., 2021). 실제로 정예림, 김예본, 양수진(2021)의 연구에서는 그릿이 높은 어머니 집단이 낮은 산후 우울을 보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그릿과 초산모의 우울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받은 그릿은 초산모의 우울을 낮추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원과 초산모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역할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역할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김동희, 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부담감 같은 심리적 어려움(Crnic & Greenberg, 1990)과 더불어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반복됨으로써 성가심, 짜증, 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경하, 2009)을 의미한다. 초산모의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다른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양육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첫 아이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후속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현정환, 2020)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보편화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필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 속에서(안수영, 이명신, 2020; Pleck, 2010; Pleck & Masciadrelli, 2004) 자녀가 영아기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낮을 경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가장 높고(서은미, 2016; Abidin, 1990),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다는 점(Drysdale et al., 2021)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초산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완충가설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신체ㆍ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보호 역할을 하며(Cassel, 1976), 특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양육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안명현, 김영애, 2019; 현정환, 2020; Wang, Huang, & Kong, 2020)을 통해서도 사회적 지원 역시 초산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자녀양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에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Lazarus & Folkman, 1986). 이러한 지속적인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에 대한 피로감 형성, 자신감 저하, 불안 등으로 이어져 우울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Rice et al., 2010).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최근까지 다수의 선행연구들(김영애, 2023; 성윤희, 계은경, 2021; Dong, Dong, & Chen, 2022)을 통해 확인되어 양육 스트레스는 초산모의 우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에 의해 완화된 양육 스트레스는 초산모의 우울을 낮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에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원과 초산모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매개역할이 예측된다.

      한편, 그릿이 높은 사람은 지속되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다고 보고되었다(Maddi et al., 2013).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김희수, 안정성, 배진형, 2013), 그릿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박선의, 2016; Salles, Cohen, & Mueller, 2014). 그릿이 높은 사람은 삶의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는 반면, 그릿이 낮은 사람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Blalock, Young, & Kleiman, 2015). 또한, 그릿이 높은 개인은 부정적 피드백을 받더라도 긍정적인 정서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며(이슬비 등, 2016), 장기적인 목표 성취를 위한 긍정적 심리적 기제로 작용함으로써(이정림, 권대훈, 2016; Bowman et al., 2015)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박선의, 2016; Salles, Cohen, & Mueller, 2014).

      이처럼 그릿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심리적 요인임을 추측하게 하는데,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델(stress-coping-adaptation model)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개인의 적응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환경적ㆍ심리내적 요인에 의한 평가와 대처 과정이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릿은 단순한 개인의 성격 특성을 넘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 대처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심리내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그릿이 대학생(최희정, 정하림, 2022)과 보육교사(이주연, 지명원, 2022)의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육아커뮤니티에 참여한 초산모 260명을 대상으로 한 곽호경, 조하나와 양수진(2022)의 연구에서는 그릿이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원과 양육 스트레스를 연결하는 매개변인으로 초산모의 그릿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초산모는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받아들여야 함과 동시에 자녀의 돌봄과 양육이라는 새로운 과업을 직면하게 된다(곽호경, 조하나, 양수진, 2022). 특히 양육 경험이 전무한 초산모에게 자녀 양육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과업으로 인식되어 더욱 큰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경산모에 비해 초산모는 육아와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부담감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미연, 2015). 이와 같이 출산 경험이 없는 초산모는 출산 후 신체적ㆍ정신적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부족하며, 부모 역할에 대한 준비 또한 부족할 수 있기에(이은주, 홍경숙, 2024) 초산모가 성공적으로 부모 역할에 적응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이라는 어렵고 힘든 역할 전환 상황 속에서 가정 내ㆍ외의 지원에 주목하여, 가정 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가정 밖 사회적 지원이 초산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볼 수 있는 초산모의 개인 심리적 특성인 그릿과 우울과 관련된 위험요인인 양육 스트레스에 주목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원과 초산모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가 순차적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산모에게 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이 가정 내ㆍ외의 지지 자원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초산모의 우울에 있어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의 중요성 또한 밝히고자 한다. 이는 초산모의 우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이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초산모가 가족 구성원과 함께 행복한 가정 속에서 미래를 나아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양육참여, 사회적 지원, 초산모의 그릿,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초산모의 우울에 미치는 과정에서 순차적 이중매개 역할을 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 영유아 교육ㆍ보육 패널(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Panel Study[K-ECEC-P])의 1차년도(2022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결측값을 제외한 자녀가 한 명인 주양육자 초산모 1,29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연령대는 30대가 979명(7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2.71세(SD=4.03)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745명(57.6%)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취업 중인 초산모는 726명(56.1%)이었다. 가구의 월 소득은 301만원∼400만원 구간이 364명(28.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293)

          
          

        

        
          
            
              	변수
              	빈도(%)
            

          
          
            	연령
            	20대
            	240(18.6)
          

          
            	30대
            	979(75.7)
          

          
            	40대
            	74(5.7)
          

          
            	최종학력
            	중학교
            	6(0.5)
          

          
            	고등학교
            	167(12.9)
          

          
            	전문대학(기능대학)
            	251(19.4)
          

          
            	대학교
            	745 (57.6)
          

          
            	대학원 이상
            	124(9.6)
          

          
            	취업 및 학업 상태
            	취업 중
            	726 (56.1)
          

          
            	학업 중
            	17(1.3)
          

          
            	미취업 및 미취학
            	550(42.5)
          

          
            	가구의 월소득
            	200만원 이상
            	34(2.6)
          

          
            	201만원~300만원
            	233(18.0)
          

          
            	301만원~400만원
            	364(28.2)
          

          
            	401만원~500만원
            	303(23.4)
          

          
            	501만원~600만원
            	149(11.5)
          

          
            	601만원~700만원
            	84(6.5)
          

          
            	701만원~800만원
            	61(4.7)
          

          
            	801만원~900만원
            	17(1.3)
          

          
            	901만원~1,000만원
            	32(2.5)
          

          
            	1,001만원 이상
            	16(1.2)
          

        

        

      

      
        2. 측정도구
        
          1)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홍성례(199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정ㆍ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예: 남편은 아이의 수유 및 이유식 등 식사를 도와주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와 같이 Likert식 5점 척도에 의해 평가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초산모가 자신의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신뢰도(Cronbach’s α)는 .74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이재림과 옥선화(2001),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과 정현숙(2008)을 기초로 한국아동패널에서 제작한 사회적 지원 정도 척도를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에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지원 2문항(예: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 도구적 지원 3문항(예: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사교적 지원 4문항(예: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 정보적 지원 3문항(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다.) 등 4가지 하위요인,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에 의해 평가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초산모가 받는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었다.

        

        
          3) 그릿
          그릿은 Duckworth와 Quinn(2009)의 GRIT–S를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예: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와 같이 Likert식 5점 척도에 의해 평가되었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4문항(예: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끈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그릿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1로 나타났다.

        

        
          4) 양육 스트레스
          초산모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정ㆍ보완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예: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와 같이 Likert식 5점 척도에 의해 평가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큰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5) 우울
          우울은 Cox, Holden과 Sagovsky(1987)가 개발한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를 김용구 등(2005)이 번안 및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예: 나는 사물의 재미있는 면을 보고 웃을 수 있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전과 똑같았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았다’(5점)와 같이 Likert식 5점 척도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그중 7문항(예: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었다.)은 ‘대부분 그랬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았다.’(5점)와 같이 평정하여 해당 문항들은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30.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참여, 사회적 지원, 초산모의 그릿,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원과 초산모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합도 지수(χ2, RMR, RMSEA, GFI, NFI, TLI, CFI)를 살펴보았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초산모의 그릿과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또한, 추가 분석으로 AMOS user-defined estimand를 활용하여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버지의 양육참여, 사회적 지원, 초산모의 그릿,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 간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원과 초산모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각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성을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N=1,293)

          
          

        

        
          
            
              	
              	1
              	2
              	3
              	4
              	5
            

          
          
            	1. 아버지의 양육참여
            	1
            	
            	
            	
            	
          

          
            	2. 사회적 지원
            	.17***
            	1
            	
            	
            	
          

          
            	3. 그릿
            	.13***
            	.15***
            	1
            	
            	
          

          
            	4. 양육 스트레스
            	-.23***
            	-.23***
            	-.44***
            	1
            	
          

          
            	5. 우울
            	-.23***
            	-.23***
            	-.31***
            	.58***
            	1
          

          
            	
              M
            
            	4.15
            	4.06
            	3.21
            	2.48
            	1.74
          

          
            	
              SD
            
            	.76
            	.66
            	.55
            	.74
            	.56
          

          
            	왜도
            	-1.06
            	-.80
            	.03
            	.24
            	.87
          

          
            	첨도
            	.94
            	.73
            	.24
            	-.17
            	.38
          

        

        
          
            ***p<.001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그릿(r=.13,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양육 스트레스(r=-.23, p<.001) 및 우울(r=-.23,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사회적 지원 역시 그릿(r=.15,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양육 스트레스(r=-.24, p<.001) 및 우울(r=-.23, p<.0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릿은 양육 스트레스(r=-.45, p<.001), 우울(r=-.31, p<.001) 모두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r=.5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버지 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그릿과는 정적 상관,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에는 부적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산모에게 있어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가정 내ㆍ외의 지원이 많을수록 이들의 그릿은 높고,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은 낮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측정한 모든 변인의 왜도는 -1.06∼.87, 첨도는 -.17∼.9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성 가정을 위해 절댓값 기준 왜도 2, 첨도 4보다 작아야 한다는 기준(Hong et al., 2003)을 충족하였기에 본 연구의 변인들은 정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원과 초산모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본 분석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초산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연령, 교육 수준 및 소득과 같은 인구사회적 변인은 그릿(권성연, 2024; 양승경, 2022; Credé et al., 2017; Lechner, Danner, & Rammstedt, 2019)과 양육 스트레스(김민정, 김소영, 이경옥, 2020; 김선희, 박정윤, 2021; 한희진, 권덕수, 2025; Su-Russell & Russell, 2021)에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초산모의 연령, 학력, 취업 여부 및 가구의 월 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RMR=.010, RMSEA=.050, GFI=.996, NFI=.986, TLI=.921, CFI=.989로 나타났다. GFI, NFI, TLI, CFI .90 이상, RMSEA .08, RMR .05 이하면 양호한 적합도(우종필, 2012)라고 볼 수 있기에 본 연구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는 <그림 1>, 모형 적합도는 <표 3>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df
              
              	
                p
              
              	RMR
              	RMSEA
              	GFI
              	NFI
              	TLI
              	CFI
            

          
          
            	연구모형
            	21.089
            	5
            	.001
            	.010
            	.050
            	.996
            	.986
            	.921
            	.989
          

        

        

        다음으로 <표 4>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β=.097, p<.001)와 사회적 지원(β=.116, p<.001)은 초산모의 그릿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β=-.153, p<.001), 사회적 지원(β=-.146, p<.001)과 그릿(β=-.402, p<.001) 모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은 직접적으로 초산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릿을 통해 간접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산모의 우울에 대해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β=-.092, p<.001), 사회적 지원(β=-.081, p<.001) 및 그릿(β=-.049, p<.05)은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양육 스트레스(β=.520, p<.001)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리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은 초산모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들로 인해 높아진 초산모의 그릿이 양육 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우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β
              
              	
                B
              
              	
                SE
              
              	
                CR
              
            

          
          
            	아버지의 양육참여
            	→
            	그릿
            	.097
            	.071***
            	.020
            	3.512
          

          
            	양육 스트레스
            	-.153
            	-.149***
            	.024
            	-6.215
          

          
            	우울
            	-.092
            	-.068***
            	.017
            	-3.992
          

          
            	사회적 지원
            	→
            	그릿
            	.116
            	.097***
            	.023
            	4.183
          

          
            	양육 스트레스
            	-.146
            	-.162***
            	.027
            	-5.911
          

          
            	우울
            	-.081
            	-.068***
            	.019
            	-3.494
          

          
            	그릿
            	→
            	양육 스트레스
            	-.402
            	-.538***
            	.033
            	-16.330
          

          
            	우울
            	-.049
            	-.050*
            	.025
            	-1.970
          

          
            	양육 스트레스
            	→
            	우울
            	.520
            	.394***
            	.020
            	20.178
          

        

        
          
            *p<.05, ***p<.00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초산모의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부트스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유의성 검증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β=-.105, p<.01)와 사회적 지원(β=-.106, p<.01)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더불어 초산모의 그릿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β=-.209, p<.01), 아버지의 양육참여(β=-.039, p<.01)와 사회적 지원(β=-.047, p<.01)이 초산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ootstrapping
            

            
              	Total
              	Direct
              	Indirect
            

          
          
            	아버지의 양육참여
            	→
            	우울
            	-.197**
            	-.092**
            	-.105**
          

          
            	사회적 지원
            	-.187**
            	-.081**
            	-.106**
          

          
            	그릿
            	-.259**
            	-.049
            	-.209**
          

          
            	양육 스트레스
            	.520**
            	.520**
            	-
          

          
            	아버지의 양육참여
            	→
            	양육 스트레스
            	-.192**
            	-.153**
            	-.039**
          

          
            	사회적 지원
            	-.193**
            	-.146**
            	-.047**
          

          
            	그릿
            	-.402**
            	-.402**
            	-
          

          
            	아버지의 양육참여
            	→
            	그릿
            	.097*
            	.097*
            	-
          

          
            	사회적 지원
            	.116**
            	.116**
            	-
          

        

        
          
            *p<.05, **p<.01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초산모의 그릿은 우울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에 의해 그릿이 높아질수록 초산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낮아진 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우울 수준이 감소하는 간접 경로가 확인되었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은 초산모의 그릿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릿은 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우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초산모의 우울에 미치는 과정에서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는 순차적 이중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AMOS에서 제공하는 Bootstrapping은 총 간접효과(total indirect effect)만을 제공하므로 개별 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가 분석으로 AMOS user-defined estimand를 실시하여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초산모의 양육 스트레스(B=-.038, p<.01)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산모의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의 순차적 이중매개 경로(B=-.015, p<.01)를 통해서도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원 또한 초산모 양육 스트레스(B=-.064, p<.01)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의 순차적 이중매개 경로(B=-.020, p<.01)를 통해서도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그릿을 높이고 이는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게 하며, 이를 통해 어머니의 우울을 낮추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6. 
				
          

          
            개별 간접효과 검증
          
          

        

        
          
            
              	경로
              	
                B
              
              	
                SE
              
              	BC 95% CI
            

            
              	Lower
              	Upper
            

          
          
            	 아버지의 양육참여 → 그릿 → 우울
            	-.004
            	.002
            	-.009
            	.000
          

          
            	 아버지의 양육참여 → 양육 스트레스 → 우울
            	-.038**
            	.009
            	.025
            	.056
          

          
            	 아버지의 양육참여 → 그릿 → 양육 스트레스 → 우울
            	-.015**
            	.005
            	-.023
            	-.006
          

          
            	사회적 지원 → 그릿 → 우울
            	-.005
            	.003
            	-.010
            	-.001
          

          
            	 사회적 지원 → 양육 스트레스 → 우울
            	-.064**
            	.012
            	-.083
            	-.043
          

          
            	 사회적 지원 → 그릿 → 양육 스트레스 → 우울
            	-.020**
            	.005
            	-.029
            	-.014
          

        

        
          
            *p<.05, **p<.01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초산모의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우울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원과 초산모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의 순차적 이중매개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은 각각 초산모의 우울에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초산모에게 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 즉 가정 내ㆍ외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우울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선행연구(손수경, 장유나, 노주성, 홍세희, 2016; Zhang & Razza, 2022)와 배우자,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부족이 우울의 위험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Sufredini et al., 2022; Yamada, Isumi, & Fujiwara, 2020)를 지지한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은 초산모가 어머니라는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 부담 및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우울과도 연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ㆍ환경적 기반 확충, 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유연근무제 및 육아휴직 활성화와 같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캠페인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역량과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이 실천적으로 요구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초산모의 우울에 있어 예방적 접근으로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와 함께 초산모의 주변 인물 및 다양한 사회적 노력을 통하여 충분한 사회적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초산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우울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도 각각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초산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유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우울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ong et al., 2022)와도 맥을 같이한다. 즉,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은 초산모에게 지지 자원으로서 초산모가 새롭게 맞이하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유하는 경로를 통해 우울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초산모 사회적 네트워크를 개발ㆍ강화하고 자조모임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지지와 양육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ㆍ상담 프로그램과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경우, 초산모의 양육 효능감 증진,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초산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는 순차적 이중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은 초산모의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우울과 연결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산모의 그릿이 개인의 인지 및 정서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곽호경, 조하나, 양수진, 2022)를 뒷받침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릿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보다는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릿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최서경, 탁진선, 양수진(2019)의 연구와 그릿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직업 스트레스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Jung 등(2022)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즉, 그릿은 목표를 위한 열정과 인내로(Duckworth et al., 2007) 우울과 같은 정서 상태를 직접 조절하기보다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담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매개로 우울과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산모의 그릿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개인의 내적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초산모는 자녀 양육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처음으로 마주하기에,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담감과 역할 갈등을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내와 열정을 발휘하는 그릿은 스트레스 대처 기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산모의 그릿을 증진하고 양육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 가족센터, 보건소, 산후조리원 등에서는 초산모의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를 증진ㆍ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코칭,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초산모의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영유아 교육ㆍ보육 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횡단연구이기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종단연구를 통해 인과성 확립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패널조사의 경우 측정도구의 축약 및 수정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에 측정도구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각 변인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변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더욱 풍성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초산모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설정하였고, 이들의 연령, 학력, 취업 여부 및 가구의 월 소득을 통제하였다. 초산모 개인, 부부, 가구 및 지역사회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이들의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초산모의 다양한 특성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울의 보호요인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주양육자인 초산모에게 집중하여 이들의 우울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맞이하는 초산모의 경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 및 정신건강 위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들의 우울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과 후속 출산의 장애물이 될 수 있기에 초산모의 우울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예방 및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초산모의 우울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은 완충적 특성을 보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였기에 초산모의 그릿, 양육 스트레스, 우울에 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의 그 중요성을 밝히고 이를 재강조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셋째, 현재 그릿은 주로 학생 또는 근로자를 대상을 학업, 성공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어 초산모의 그릿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우울에 이르는 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산모의 그릿은 자녀를 돌보는 상황 속에서도 발휘될 수 있고, 양육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종합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 사회적 지원, 그릿, 양육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들이 초산모의 우울과 연관이 있기에 우울과 같은 초산모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사회적 지원과 같은 가정 내ㆍ외의 지지가 초산모 개인의 그릿과 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우울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초산모가 다양한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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